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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나라의 2007년 예산 중 R&D 투자가 10조 원에 육박할

것이라고 한다. 8조9천억 원의 2006년 예산보다 10% 이상

늘어난규모다. 더욱이민간기업들이활용하는20조원이상의예

산까지포함하면우리나라연구개발규모가상당한수준으로발돋

움했음을 알 수 있다.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나라도 R&D 규모보다

는효율성을따질때가됐다. 얼마나더늘리느냐가아니라, 어떻게

잘활용할것이냐가더중요해졌다는뜻이다. 그런의미에서2007

년우리과학기술계의중심에는‘네트워크'와'혁신’두단어를놓고

싶다. 연구개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고, 이를

과학기술계전반의혁신으로잇자는얘기다. 

C&D(Connect & Development)의 등장은 연구 개발 주체들간

네트워크가‘혁신’의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예다. C&D는

기술의 수명주기가 짧아진 시 에 R&D를 굳이 은 하게 진행할

필요가 없다는 역발상에서 시작됐다. ‘연결 개발’쯤으로 풀이할

수 있는 이 개방형 R&D의 핵심은 아웃소싱에 있다. C&D 개념을

처음정립한사람은P&G의회장앨런래플리로, 한발명가의제안

을받아들여전동칫솔제조에‘스핀팝’기술을활용한것이계기가

됐다. 로벌기업인P&G도전자제품경험이없어전동칫솔제조

에 어려움을 겪던 중, 스핀 팝 기술을 응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

었다. 여기에 고무된 래플리 회장은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

어 및 기술을 아예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전략화하기로 결정,

2003년 정식 탄생한 것이 바로 C&D이다. 래플리 회장의 목표는

자사 연구실을 통해 50%를 해결하고, 50%는 외부에서 조달하는

것이라고한다. 8천여명의연구인력, 그리고매년18억달러의연

구비를 쓰고 있는 P&G는 지금도 신제품 개발의 35%를 외부에서

조달받고있는실정이다. 이부분에 한래플리회장의신념은확

고하다. “P&G의 연구 인력은 8천 명이지만, 전세계에는 150만 명

가량의 연구자가있다.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

있다면, P&G의연구인력은150만명이되는셈이다.”

C&D의효과는2001년29억달러 던P&G의순이익이2006년

87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. 네트워크를

통해원하는기술을누가먼저찾아내느냐에따라 로벌경쟁력이

좌우되는 시 이다. 우리 나라는 고급 과학자의 70%가 학에 몰

려 있고, 국∙공립연구기관 10%를 제외한 20% 정도만이 기업 연

구실에 퍼져 있다. 미∙일∙독 등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

모자라는수치다.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 학및국∙공립연구소

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 인프라를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

용할수있는효율적인시스템구축이절실하다.  

더욱이우리나라는모방위주제품개발에서탈피, 본격적인기

술혁신 상품 개발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 만큼 국내 산

학연네트워킹은물론 로벌네트워킹을활발히추진할필요가있

다. 아직은R&D 역사가짧고투자상 적인규모도작은실정이므

로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선진국과의네트워킹을통한국제협력

이필수다.  산학연연 는필요성만강조해서는실효를거둘수없

기때문에국가적인차원의N&I, 즉Network & Innovation 전략

이 필요하다. 이를 구사하기 위한 국가 혁신시스템 구축을 제안하

고싶다. 170년역사를가진P&G가C&D를통해새로운연구개발

전략을추진하듯2007년에는우리과학기술계도 로벌네트워크

구축으로혁신의동력을얻게되길바란다. 

지금까지의 새로운 역사와 현 문명을 이끌어오고 사회 발전을

견인하는원동력이되어온과학기술계가다시한번노력하여2007

년황금돼지의해에국민에게희망을주고앞으로태어나는아기들

모두가 황금돼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 를 만들 주역이 되는

역할을기 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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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 강국을 위한

‘네트워킹’과‘혁신’이루자




